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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가가 자신의 사진에 담고 싶어 하는 것은 아우라와 서사다. 한눈에 봐도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를 

발산하는 아우라가 담긴 사진 그리고 사진에 담긴 대상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서사가 명확하게 읽혀지

는 사진.

좋은 사진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이런 기준을 따르다 보니 동일성의 범주에 갇히게 된다. 그래서 재현

이든 비재현이든 대부분 사진가는 끊임없이 아우라와 서사를 욕망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. 그런 아

우라와 서사를 사진에서 지워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?

짙은 화장기가 지워진 민낯이 그렇듯이, 또는 밤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드러난 도시의 한낮 풍경이 

그렇듯이 화려함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욕망으로 치장된 허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들

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.

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꾸미지 않은, 소소하지만 우리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소중함이 배어있는 

기억이며 추억의 삶 그 자체이다. 여기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이가 바로 신혜선 작가다.

화사하게 웃으며 또는 그 웃음을 꽃 뒤에 감추며 작가의 사진 속으로 들어온 인물들은 그저 자신의 

삶에도 전성기가 있었다고, 혹은 지금이 전성기라고 우리에게 담담히 말을 건넬 뿐이다. 그렇기에 그

녀의 사진은 화려한 대중매체에 매몰되어버린 우리의 시각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우리에게 낯설기만 

한 새로운 또는 먼 옛날에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감각의 경험을 요구한다.

노인이 꿈꾸는 꽃이란 자신의 가장 빛나던 순간, 즉 작가가 말하는 전성기의 다른 이름이다.

신혜선 작가의 heyday는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소망을 이야기하는 듯 보인다. 그래서 작

가의 마음은 꽃처럼 화사하고 긍정적이다. 그런데 패러독스는 그 꽃이 조화인 것에 있다. 언제나 화사

하게 피어나는 꽃이 되고 싶은 조화의 꿈과 늘 전성기이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꿈이 욕망이라는 그림

자로 heyday사진에 드리워져 있다.

그래서 heyday는 때로는 슬프다. 


